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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남성 청소년 집단보다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어떤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이 여성 청소년 집단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국가승인통계인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4) 자료를 실증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부모의 신체활동, 특히 어머니의 

신체활동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또래 집단과 함께 어울릴수록, 그리고 부모와 

함께 어울릴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가구소득 및 어머니의 

소득기여도는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구소득과 어머니

의 소득기여도는 어머니의 신체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소득기여

도는 어머니의 신체활동을 거쳐 간접적으로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신체활동이 가장 저조한 인구집단인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개인 수준이 아닌 부모와 또래 집단 즉 사회적 관계 수준에서 찾아보았다는데 있다. 실천

적 함의로는 향후 건강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부모의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

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신체활동, 청소년 건강, 부모 모방, 또래집단, 생활시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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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매일 규칙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신체활동을 하는 행위가 개인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개선시킨다는 가설은 다수의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왔다. 이를테면 피어쉬와 그의 동료들(Piercy et al, 

2018)은 신체활동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감정과 정신

건강,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인들과 청소년들의 80%가 신체활동이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해스컬과 그의 동료들(Haskell, Blair, & Hill, 2009)은 신체활동이 수명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보고하면서 경제적･사회적･의학적으로 소외된 인구집단에 대한 신체활동 증

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힐즈･덴젤･루반(Hills, Dengel, & 

Lubans, 2015)은 청소년 인구 집단에 대해서 신체활동이 생리적･심리적･사

회적 이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저연령 계층일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두드러

지게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학교 교육이 학업

성취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내 연구 중에서

는 손채원･양대승(2019)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를 활용

해서 신체활동과 대사 증후군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 관계가 성립함을 보고하

였으며, 문우진(2019)이 같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청소년들의 

충분한 신체활동이 정신건강 수준을 개선한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즉, 다수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로 소외계

층이나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청소년 연구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청소

년기에 형성된 신체활동 습관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Kelder et al, 1994; Loprinzi et al, 2012). 따라서 보건 정책 차원에서 청

소년들의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나간다면 향후 국가차원에서 의료비용을 줄이

고 전 국민의 평균적인 건강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Carlson et al, 2015).

현재 한국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를 들어 최창욱 외(2018)는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총 9,060명을 

설문 조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23.5%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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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절반을 약간 넘는 54.0%정도였으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

은 고등학생이 34.9%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24.0%), 초등학생(8.7%) 순서로 

낮아졌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학업부담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염재현･강수진･김영호(2017)도 한국청

소년들의 신체활동이 권장량에 미달하며 이는 과도한 학업량 때문으로 진단하

였다.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기헌･장근영(2010) 역시 

한국 청소년의 주당 공부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34시간

에 비해 15시간 많은 약 49시간인 것으로 보고하면서 과도한 학습시간이 신

체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김미현(2012)은 한국 청소년의 경우 성별에 따라 신체활동량에 차

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의 차이 때

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녀 모두 ‘학업부담으로 인해서 신

체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지만 ‘신체활동으로 학업으로 인한 스

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남성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의 

7배 이상이었다. 실제로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들의 신체활동 시간은 남성 청소년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다. 집단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신체활동 시간량은 평일 기준 여성은 7.8분 

남성은 20.2분이다. 그런데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여성은 16.2

분, 남성은 19.2분으로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시간량의 격차가 거의 사라지

며, 4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의 경우에도 여성은27.7분, 남성은 30.4분으로 

성별 격차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여성은 33.7

분, 남성은 62.4분으로 다시 신체활동의 성별격차가 벌어진다. 즉, 여성의 신

체활동 시간량이 남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것은 청소년층과 노

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본 연구는 신체활동이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

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성, 그 중에서도 생애 전체 지속되는 운동습

관이 결정되는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적은 

점에 주목해서 무엇이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청소년 및 그들의 부모 신체활동 

시간량을 조사해서 제공하는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실증 분석

해서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부모의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들을 찾아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절에서는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첫째, 부모의 신체활동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소득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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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집단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연구문제

를 각각 설정하도록 한다.

Ⅱ. 기존 연구 검토

1. 부모 효과

개인의 생애단계 중에서 청소년기의 건강행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생활습관이 형성되고, 이 생활습관이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하

기 때문이다.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들로는 운동, 수면, 식습관, 음

주 및 흡연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pear & Kulbok, 2001; Santos, 

Ebrahim & Barros, 2007; Haraszti et al, 2014; Noble et al, 2015). 이 

중에서 운동은 주로 1일 평균 운동시간량, 운동의 강도, 특정 기간 동안의 운

동 횟수, 규칙적이고 장기적인 신체 활동 여부 등의 항목으로 주로 측정되며, 

국내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항목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음 개인의 인구사

회학적인 특성을 설명변수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해서 그 결과

를 보고해왔다(박중길･김경원, 2012; 백승희, 2015).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들이 개인의 운동

습관에 미치는 효과에 집중한 탓에 가족구성원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 개

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고 놓쳐왔다. 일찍이 뒤르케임이 개

인은 사회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의 행위는 미시적으

로는 동거하는 가구원들의 영향에, 거시적으로는 거주지역 주민들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일부 시도되었지만(김진석, 2012) 가족구성원, 특히 부모의 특성

에 주목한 국내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박송

근･유진, 2014).

해외 연구들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의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퓨멜러와 그의 

동료들(Fuemmeler, Anderson & Masse, 2011)은 가속도계(accelerometers)

를 직접 착용시켜 부모와 자녀의 신체활동을 직접 측정해서 부모의 신체활동

과 자녀의 신체활동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성립함을 보고하였다. 버지와 

그의 동료들(Berge et al, 2013)은 남성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길수록 신체활동이 많으며, 이러한 경향이 백인이 아닌 인종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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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브라운과 그의 동료들(Brown et al, 

2016)은 부모의 동기부여가 자녀들의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

임을 보고하였고, 로데스와 림(Rhodes, & Lim, 2018)은 부모의 건강수준이 

부모 본인과 자녀의 신체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

면 부모의 건강수준이 양호할수록 부모 본인이 신체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자

녀로 하여금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

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로데스와 그의 동

료들(Rhodes et al, 20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신체활동의 종류별로 

자녀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체활동의 종

류 중에서는 부모가 중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할수록 자녀들의 신체활동

이 증가하였다.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운동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의 이론

적 설명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부모

의 운동시간량이 늘어날수록 자녀의 운동시간량이 늘어난다는 부모 모방

(parental modeling) 가설에 대한 것이다(Kalakanis et al, 2001; Welk, 

Wood & Morss, 2003; Mattocks et al, 2008).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결속의 정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자본 이

론을 빌려와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나 부모-자녀 사이의 유대 관

계가 자녀가 건강한 행동들을 하도록 만든다는 가설이 있다(Trost et al, 

2003; Duncan, Duncan & Strycker, 2005).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모의 

훈육 유형에 따라 자녀의 운동습관이 결정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상냥하게 대하는 경우와 엄하게 대하는 경우에 따라 자녀의 운

동습관이 달라질 수 있다(Schmitz et al, 2002; Chen et al, 2008).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부모 모방 가설에 대한 것이었다(Madsen, 

McCulloch, & Crawford, 2009; Wright et al, 2010). 부모의 신체활동 시

간량이 청소년의 운동시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들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이를 규범으로 내면화하면

서 자신의 습관으로 흡수해가기 때문일 수 있다(Anderssen & Wold, 1992). 

또 부모가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자녀를 함께 데리고 가서 같이 신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신체활동 시간량이 자녀의 신체활동 시간량에 영향을 미

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Burdette, Whitaker, & Daniels, 2004).

그런데 여성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누구의 영향을 더 받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여성 청소년들은 

주로 어머니를 모방하면서 자신의 성역할을 학습하는데 이 때 어머니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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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또한 모방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들은 자신의 역할

모델이면서 자신의 보호자이고 자신과 정서적으로 가장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

하고 있는 어머니가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이를 본받아서 자신도 신

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Robertson-Wilson et al, 2003; 

Vilhjalmsson & Kristjansdottir, 2003; Saunders et al, 2004; Dwyer et 

al, 2006; Eriksson, Nordqvist & Rasmussen, 2008; Schoeppe et al, 

2016). 하지만 아버지의 신체활동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Kahn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각각 여성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연구문제 1).

2. 계층적, 관계적 요인들

앞서 언급한 부모효과 외에도 소득과 같은 사회계층적 요인과 또래집단과의 

사회관계적 요인들을 개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을 보고해

왔다. 김정현･정인경(2019)은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분

석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학교 체육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비만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

만 조영현･박철형･윤소미(2019)이 오히려 중산층에 속하는 인구집단의 신체

활동이 제일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저소

득층은 무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직업활동을 하면서 신체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

가 있는 편이고, 고소득층은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여가활동을 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반면에 중산층은 시간적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활동이 가장 낮아진다. 앞선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모의 신체활동이 

자녀의 신체활동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중산층 가구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가장 저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여성 청소

년의 신체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한다(연구문제2).

한편 장사랑(2019)은 여성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심해질수

록 신체활동이 저조해짐을 보고하였다. 또래집단의 효과는 해외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데 와트와 그의 동료들(Watt et al, 2014)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

사(U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를 분석해서 

결혼여부, 배우자의 인종, 친구들과의 우정 네트워크가 신체활동과 흡연･음주 

등의 건강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마크와 

그의 동료들(Marks et al, 2015)은 또래 집단 효과는 동성 친구의 수와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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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모르시와 그의 동료들(Morrissey et al, 

2015)은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신체활동량이 증가하며, 이 효과는 연령과 부

(-)적인 방향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또래집단

의 효과는 약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신체활동

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도록 한다(연구문제 3)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가승인통계인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시간량 자료를 분

석해서 10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 청소년들의 운동시간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수준의 요인, 부모 수준의 요인, 가구 수준의 요인이 여성 청소년들의 운동시

간량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생활시간조사는 10세 이

상의 가구원들의 시간사용을 행위별로 10분 간격으로 시간일지에 기록하기 

때문에 부모의 운동시간량과 여성 청소년의 운동시간량 사이의 통계적 관계의 

유의미한 정도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분석대상은 10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 청소년들이다. 아버지

와 어머니의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양부모 가구만

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수는 1,191명이다. 분석은 응답자

들을 주중 집단과 주말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실시되었다. 이는 평일과 주말의 

시간사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활시간조사는 1인의 이틀 동안의 활동을 시간일지에 기록한다. 따라서 독

립동일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서 연구자들은 보통 응답 첫째 날이나 둘째 날만의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를 고려하여 모든 조사일의 응답정보를 분

석하는 대신 통계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표준오차 보정 옵션을 통해서 독립동

일분포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모형의 견고성(robustness) 확인을 위해서 첫째 

날 또는 둘째 날만의 응답 자료를 가지고서도 분석을 실시해보았으며 이 경우

에도 대동소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부모 밑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료의 구조가 다수준(multilevel) 분석이 가

능한 형태를 가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준 분석의 필요성을 나타내

는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값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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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준 분석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개인의 특성, 부모의 특성, 가구의 특성으로 구

분된다. 각 변수들의 코딩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 수준의 변수들로는 

연령, 교육수준, 학습시간량, 여가시간량, 가사노동시간량, 1자녀 가구 여부, 

부모-자녀관계, 친구 관계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연령은 개인의 만 나이를 연

속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미만 1점, 초등학교 졸업 

2점, 중학교 졸업에 3점을 부여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범주형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학습시간량, 신체활동을 제외한 여가시간량, 가사노동시

간량은 시간(hour) 단위로 코딩해서 연속형 변수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형제 

수는 대부분의 경우 형제가 없거나 1인이었기 때문에 사례 수를 고려해서 범

주형 변수인 ‘1자녀 가구 여부’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부모-자녀의 관계의 정

도나 부모의 훈육 유형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항목은 아쉽게도 생활시간조사에

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한 여가활동 시간량을 ‘부

모-자녀 관계’의 대리(proxy) 변수로 삼는다. 부모-자녀가 함께 활동하는 정

도는 기존 연구들(Demo, 1992; Jacobs, 2004)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관

계를 질적인 측면에서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친구 

관계 또한 친구들과 함께 한 여가시간으로 코딩하였다.

부모의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유급노동시간량, 가사노동시간량, 

여가시간량, 운동시간량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연령은 개인의 만 나이를 연속

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미만 1점, 초등학교 졸업 2

점, 중학교 졸업에 3점, 고등학교 졸업에 4점, 2년제 대학교 졸업에 5점, 4년

제 대학교 졸업에 6점, 석사 졸업에 7점, 박사졸업에 8점을 부여하여 서열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직업은 고위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1차산업관련직, 

단순조립기능직, 무직으로 코딩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유급노동시간량, 가사노동시간량, 여가시간량, 운동시간량은 시간(hour) 단위

로 코딩되었으며 연속형 변수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가구변수로는 가구총소득과 어머니의 소득기여도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

구총소득은 부모의 개인소득의 합한 다음 자연로그를 씌워서 +1을 초과하는 

왜도를 보정한 값을 연속형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부모의 개인소득은 50

만원 단위로 조사되어 있는데 각 응답치의 중간 값을 변수 값으로 입력하였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75만원으로 코딩하였다.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참조(소득구간별 평

균 소득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평균소득이 717만 

4,626원임)해서 720만원으로 코딩하였다. 만약에 중산층 가구의 여성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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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개인

연령 13.6 2.4 10.0 19.0 

교육수준

초등학교 재학 (27.8) 

중학교 재학 (38.7) 

고등학교 재학 (33.5) 

공교육시간량(hour) 3.7 3.6 0.0 13.2 

사교육시간량(hour) 2.6 2.4 0.0 13.2 

무급가사노동시간량(hour) 0.4 0.8 0.0 6.5

여가시간량(hour) 4.0 2.6 0.0 14.5 

운동시간량(hour) 0.2 0.5 0.0 7.7 

1인 자녀 여부
비해당 (62.7)

해당 (37.3)

부모 자녀 관계 0.7 1.2 0.0 8.5 

친구 관계 1.4 1.6 0.0 11.3 

아버지

연령 45.4 4.4 32.0 65.0 

교육수준 4.9 1.1 2.0 8.0 

직업

고위전문직 (18.0) 

사무판매서비스직 (41.9) 

1차산업관련직 (2.6) 

단순조립기능직 (35.4) 

무직 (2.1) 

유급노동시간량(hour) 5.5 3.8 0.0 15.8 

무급가사노동시간량(hour) 0.7 1.1 0.0 8.7 

여가시간량(hour) 3.6 2.3 0.0 13.0 

운동시간량(hour) 0.6 1.2 0.0 13.8 

어머니

연령 42.6 4.0 30.0 59.0 

교육수준 4.7 1.0 1.0 8.0 

직업

고위전문직 (18.0) 

사무판매서비스직 (32.3) 

1차산업관련직 (1.2) 

이 신체활동이 가장 저조한 집단이라면 가구소득은 부(-)적으로 그리고 가구

소득의 제곱항은 정(+)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다. 어머니의 소득기여도는 가구

소득 중에서 어머니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코딩하였다. 이 값이 1에 가까

울수록 어머니의 소득이 아버지보다 크고, 반대로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아

버지의 소득이 어머니보다 크다. 이상 상기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여성 청소년과 부모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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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단순조립기능직 (11.5) 

무직 (37.0) 

유급노동시간량(hour) 2.7 3.4 0.0 13.2 

무급가사노동시간량(hour) 4.4 2.3 0.0 13.8 

여가시간량(hour) 3.5 2.1 0.0 13.5 

운동시간량(hour) 0.4 0.9 0.0 9.5 

가구

부모합계소득(만원) 475.5 221.8 25.0 1440.0 

조사요일 주중 (60.1)

주말 (39.9)

※ (   ) : 범주형 변수 항목별 비율

Ⅳ. 연구 결과

다음 <표2>는 10대 초중고 재학 여성 청소년을 평일 집단과 주말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에 운동시간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음 개인과 부모의 어떤 인

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시간사용이 운동시간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우선 연구문제 1과 관련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자녀인 여성 청

소년 신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평일 여성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신체활동이 1시간씩 증가할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체

활동 시간이 .068시간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한편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1시간씩 증가할수록 .033시간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을 알 수 있다(p<.01).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회귀계수값을 살펴

보면 어머니 신체활동의 표준회귀계수는 .142이고 아버지 신체활동의 표준회

귀계수가 .083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신체활동의 효과

가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주말 여성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신체활동이 1시간씩 증가할수록 여

성 청소년의 신체활동 시간이 .190시간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p<.001). 한편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1시간씩 증가할수록 .060시간씩 길어지

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p<.05).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회

귀계수값을 살펴보면 어머니 신체활동의 표준회귀계수는 .259이고 아버지 신

체활동의 표준회귀계수가 .116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말 여성 청소년 집

단의 경우에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신체활동의 효과가 더 강하다고 해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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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연구문제1 결과 해석).

그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해서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소득기여도는 여

성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설명은 가구소득이 

신체활동의 시간량이 아니라 신체활동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

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가구소득이 부모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

의 신체활동이 자녀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대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연구문제2 결과 해석).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해서 또래집단의 효과를 비표준회귀계수 값

을 통해서 살펴보면 평일 여성 청소년 집단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1시간씩 증가할수록 신체활동 시간이 .077시간씩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p<.001).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221이

었는데 이 값은 어머니의 신체활동의 표준회귀계수값인 .142보다 큰 값이다. 

따라서 평일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크기 순으로 나

열하면 또래집단 효과 > 어머니 모방효과 > 아버지 모방 효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말 여성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1시간씩 

길어질수록 신체활동 시간이 .061시간씩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171이었는데 이 

값은 어머니 신체활동의 표준회귀계수값인 .259보다 작고 아버지 신체활동 

표준회귀계수값인 .116보다 보다 큰 값이다. 따라서 주말 여성 청소년의 신체

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어머니 모방효과 > 또래

집단 효과 > 아버지 모방 효과임을 알 수 있다(연구문제3 결과 해석).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

지와 어머니의 신체활동이 여성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체활동은 모두 여성 청소

년에게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신체활동의 효과가 더 크다. 연구문제 2와 관련

해서 소득은 여성 청소년 신체활동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연

구문제 3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

동시간량은 증가한다. 평일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주말에는 어머

니의 신체활동이 가장 효과가 강하였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우선 평

일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공교육, 사교육, 가

사노동, 신체활동을 제외한 여가시간이 있었다. 이것은 시간사용이 제로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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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여성 청소년 주말 여성 청소년

B SE BETA B SE BETA

가구

가구소득 .401 .275 .536 .454 .359 .303

가구소득2 -.034 .023 -.543 -.041 .032 -.324

어머니 소득기여도 -.077 .068 -.048 .222 .144 .063

개인
연령 .004 .010 .026 .024 .018 .075

교육수준(ref=초등학교 재학)

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Robinson, 1996). 

여가의 종류를 매체 사용이나 인터넷 게임 등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기도록 한다. 이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를 보여주는 요인들로는 여성 청소년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유급노동시간량

과 여가시간량이었다. 여성 청소년들은 초등학생과 비교해서 고등학생일 때 

신체활동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138, p<05). 어머니의 유급노동

시간이 1시간씩 길어질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019 시간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p<.01). 그리고 어머니의 여가시간이 1시간씩 증가할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014시간씩 증가하였다. 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어머

니 유급노동시간의 표준회귀계수는 .189이고, 여가시간의 표준회귀계수는 

.081로 유급노동시간의 효과가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주말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개인의 시간사용

인 공교육, 사교육, 가사노동, 신체활동을 제외하면 여성 청소년의 교육수준, 

부모-자녀 관계, 아버지의 여가시간이었다. 초등학생과 비교해서 중학생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신체활동이 줄어들었다(B=-.159, p<05). 또 

고등학생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약한 수준(p<.1)에서 신체수준이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일과는 정반대의 현상인데 교급이 올라갈수록 주말

에 주중에 밀린 학업을 수행하느라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1시간씩 길어질수록 

신체활동이 .083시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것은 표준회귀

계수값을 살펴보면 .171로 친구관계 요인의 효과크기와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여가시간이 1시간씩 길어질수록 여성 청소년의 신

체활동은 .022시간씩 감소한다(p<.05). 표준회귀계수의 값은 -.073으로 주말 

여자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효과의 크기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표 2>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 추정 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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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여성 청소년 주말 여성 청소년

B SE BETA B SE BETA

    중학교 재학 .046 .032 .063 -.159 * .077 -.106

    고등학교 재학 .138 * .058 .187 -.198 .116 -.125

공교육 -.062 *** .014 -.489 -.100 *** .017 -.180

사교육 -.060 *** .013 -.310 -.091 *** .015 -.375

가사노동 -.055 * .025 -.072 -.158 *** .029 -.210

여가 -.068 *** .018 -.379 -.126 *** .019 -.431

독자 .038 .019 .052 -.000 .044 -.000

부모-자녀관계 .023 .021 .040 .083 *** .021 .171

친구 관계 .077 *** .021 .221 .061 *** .016 .171

아버지

연령 .001 .003 .017 -.004 .009 -.027

교육수준 -.005 .011 -.016 .001 .024 .001

직업(ref=고위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001 .023 .001 -.081 .064 -.054

    1차산업관련직 -.113 .059 -.055 -.222 .180 -.041

    단순조립기능직 .017 .028 .024 -.033 .070 -.021

    무직 -.019 .088 -.008 -.141 .143 -.025

유급노동 .003 .005 .023 .000 .008 .002

가사노동 .006 .011 .014 .015 .018 .028

여가시간 .016 .008 .074 -.022 * .011 -.073

신체활동 .033 ** .011 .083 .060 * .025 .116

어머니

연령 -.002 .004 -.025 .007 .008 .037

교육수준 .004 .011 .011 -.006 .028 -.008

직업(ref=고위전문직)

    사무판매서비스직 -.027 .027 -.035 -.011 .063 -.007

    1차산업관련직 .040 .104 .014 .582 .523 .062

    단순조립기능직 -.057 .040 -.053 .011 .088 .005

    무직 -.005 .037 -.007 .068 .068 .045

유급노동 .019 ** .007 .189 .021 .014 .068

가사노동 .004 .006 .025 .011 .014 .033

여가시간 .014 * .007 .081 .009 .014 .026

신체활동 .068 *** .015 .142 .190 *** .045 .259

Constant -.744 .873 -.509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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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여성 청소년 주말 여성 청소년

B SE BETA B SE BETA

Observations 1,431 951

R-squared 16.5% 33.3%

Adjusted R-squared 14.5% 30.9%

* p<.05 ** p<.01 *** p<.001

앞서 <표1>을 통해서 아버지의 운동시간량과 어머니의 운동시간량을 표준

회귀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어머니의 운동시간량 효과가 아버지 운동시간량 효

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

체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상

호작용항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평일 여성 청소년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운동

이 어머니 운동효과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평일 여성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 운동의 비표준회귀계수는 .020(p<.05), 어머니 운동의 비표준회귀계

수는 .058(p<.001), 상호작용항의 비표준회귀계수는 .018(p<.05)이었다. 이

를 시각화 한 것이 다음 [그림 1]이다. 주말 여성 청소년 집단에서는 상호작용

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 아버지 신체활동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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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면

서 과연 어떤 요인들이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해 시작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 연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평일 

집단과 주말 집단 모두 어머니의 신체활동,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여성 청소년

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의 신체활동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의 신체활동 효과라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쪽의 효과만 살펴봐서 두 효과를 비교하지 못한 측면이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을 비교하였는데 평일과 주말 집단에서 모두 어머니

의 신체활동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어머니의 신체활동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평일 여성 청소년 집단

의 경우 아버지의 신체활동이 어머니의 신체활동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어

주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어떤 신체활동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는지에 

따라서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대한 부모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가설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부모-자녀의 관계 또한 분석하였는데 두 요인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평일의 경우 또래 집단의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는 반면에 주말의 경우에

는 또래 집단과 부모-자녀 관계의 효과가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또래 집단과의 관계와 부모-자녀의 관계를 함께 한 시간으로 측정하

였기 때문에 이 역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함께 했는지에 따라 보다 정교한 분

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향후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뜻밖에도 기존연구들이 일관되게 보고해왔던 가구소득에 따

른 신체활동의 격차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첫번째 가능

한 설명은 가구소득이 신체활동의 시간량이 아니라 신체활동의 종류와 더 밀

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김수정･이명진･최샛별(2014)

은 문화자본 이론을 가져와서 계급 간의 구별짓기를 위해 신체활동의 종류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남중웅

(2014)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가구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계급에 따라 신체활

동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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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가능한 설명으로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가구소득기여도가 어머니 

본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간접적으로 자녀인 여성 청소년

에게 미치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어머니의 신체활

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평일 집단에서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신체활동 사이에 통계적으로 약한 수준(p<.1) 수준에서 

U자형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중산

층이 신체활동이 가장 저조할 수 있다는 이론적 고찰과 맥락을 함께 한다. 한

편 어머니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신체활동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B=-.652, p<.001). 이것은 어머니가 가계를 담당하는 비중이 높을수

록 가용시간 자원이 빈약해짐으로써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나

타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사후적으로나마 조심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주말 집단에서는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소득기여도의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소득

이 여성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검증을 하

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신체활동의 종류, 더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세

부적인 신체활동이 요구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나타

난 결과일 수 있고, 또는 가구소득이 부모를 거쳐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함으로

써, 후자의 경우라면 구조방정식과 같은 보다 고급 통계 기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본 연구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신체활동이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

다. 개인의 건강 행위가 주변 인물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사실은 사회적 

관계 속에 개인의 건강 행위가 배태되어 있음을 드러내어 준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보건학과 사회학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

해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지점이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일 것이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로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한 보건 정책은 보호자, 특히 어머니들의 신체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지역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

다는 점과 심리적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매체환경이

나 여가활동의 세부 분류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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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인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이뤄지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이동을 포

함해서 신체활동에 적합한 실외 환경을 요구한다. 어머니와 딸, 즉 여성들의 

운동시간이 남성들보다 짧은 이유는 부족한 체육시설과 접근성, 그리고 낮 시

간대에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밤 시간대에 안심하고 실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과 ‘젠더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 때문일 수 있다

(Gordon-Larsen, McMurray, & Popkin, 2000; Foster & Giles-Corti, 

2008; Koshoedo et al, 2015; Hanson, Cross, & Jones, 2016; Perez et 

al, 2017).

또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심리적 요인들의 효과를 다루지 못하

였다. 심리적 요인들 또한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문영

희(2007)는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특성이 성별에 따라 다름

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들은 ‘시간부족’ 때문에 신체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

에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김은성 외(2018)은 자아존중감, 자

아탄력성,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해외 연구 중에서는 윌슨과 디쉬맨(Wilson & Dishman, 

2015)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외향적, 신경증적, 양심적, 개방적, 호의적으로 

분류한 다음 외향적, 양심적, 개방적인 성격이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신경증

적 성격은 신체활동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지역 환경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거나 또는 여성친화 내지

는 여성 안전도시에서의 여성들의 신체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타 지

역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인해 그러

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요인,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 부모와 가

구 요인, 매체환경과 지역적 요인을 아우르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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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 physical activity effects

on their children physical activity

Ik Hyun Joo*･Choul-Gyun Chai**

This article shows that Sout Korean female adolescence physical activity 

is too low to be healthy. Then, the research purpose is searching what 

factors have effects on female adolescence physic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KTUS data analysis, there are three interesting information. 

First of all, parent physical activity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daughter physical activity. Second, peer group effect and parent-their 

children effect increase female teenager physical activity. Third, household 

income level does not have relationship with female adolescence physical 

activity, but their is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mother physical activity. To sum up, there is not direct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income level and female adolescence physical activity, 

but there is in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m. This paper’s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at personal health behavior is strongly influenced by other 

people including parents. Substantive implication is to emphasize that 

policy maker should formulate policy to increase parent physical activity 

for increasing adolescence health level.

Keywords : physical activity, adolescence health, parent modeling, 

peer group, Korean time use survey


